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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 방법론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생활 쓰레기 감축 활동 특성을 규명하였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생활 쓰레기 감축 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주로 ‘재사용’, ‘업사이클링’, ‘대체사용’ 방식으로 재활용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쓰레기들 중에서 ‘일회용 식품용기’와 ‘포장용품’은 가장 많이 재활용된 대상으로 밝혀졌다. 또한 다양한 재활용 성과 창출에 강한 매개적 역할을 하는 쓰레기는 ‘음료 및 술병’과 ‘의류 및 섬유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재료 성분 중 플라스틱이 가장 많았고 종이와 섬유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재활용 방식은 '재사용'이나 '반납'을 통해 쓰레기를 ‘동일품목'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적 방법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초록
          
        

        
          This study conducted a social network analysis (SNA)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waste reduction activities among citizens. The results showed that individuals who participated in these activities through social networks mainly practiced recycling via “upcycling”, “reuse” and “alternative use” methods. Among the types of household wastes, “disposable food containers” and “packaging products” were the most commonly recycled objects. Moreover, “beverage and alcohol bottles” and “clothes and textiles” played strong mediating roles in various recycling outcomes. Among the material components of recyclable wastes, plastics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followed by paper and textiles. Finally, the most influential recycling method was recycling waste into the “same item” through “reuse” or “return”. These findings should facilitate the preparation of various practical methods to reduce waste at the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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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산업 발달에 따른 도시화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COVID-19)의 확산은 도시 속 생활 쓰레기 배출을 증가시켰고 쓰레기 소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적인 기후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어 생활 쓰레기 감소와 재활용 증진과 같은 사회･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키는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중의 인식 부족으로 쓰레기의 재활용과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김예지･김화실･백진경, 2015). 한국의 쓰레기 발생량은 2020년을 기준으로 2015년과 비교하여 28.9%로 증가하였다(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1). 대량 생산과 소비 촉진 문화는 포장용품 쓰레기를 꾸준히 증가시켰다. 자원 고갈과 탄소 배출과 같은 환경 문제를 초래하는 포장 쓰레기 배출을 원점에서 감량하기 위해 재활용 목적의 친환경 디자인(손수경, 2014), 소재 개발 및 표준화(손수경, 2013)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포장 쓰레기는 생활 쓰레기 감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영역으로 재이용과 재생을 통해 그대로 매립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Langley et al., 2011).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 쓰레기 감축을 위해 재활용 대상들을 분리배출하고 회수하는 활동들은 재활용 행위에 따른 보상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낼 수도 있다(Chung and Lo, 2004). 이러한 보상은 시민들의 쓰레기 감축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집단행동의 효과적인 기폭제가 될 수 있다(Yau, 2010). 또한 쓰레기 감축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시범 프로젝트 등은 대중의 인식 제고에 효과적이다(Han et al., 2018).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의 효과적인 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도시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Jiang, Fan, and Klemes, 2021). 소셜 네트워크는 대중들의 행동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고(Grainger and Stewart, 2017), 대중들의 재활용 활동을 촉진시켜 더욱 광범위하게 지역 공동체의 재활용 행동을 육성할 수 있다(Sujata et al., 2019).

      2020년 청주시에서는 ‘청주 새활용 시민센터’의 주최로 청주시 시민생활 실험단원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한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실험’이라는 주제로 쓰레기 발생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고 분리 배출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이 사업에서 참여 시민이 거주하는 가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21.5%를 감량하여 쓰레기 감축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형성과 공감대 확산을 유도하였고 2021년 4월에는 후속 사업으로 실험단 참가자, 자원순환 리더,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쓰레기줄이기 100일간의 실천’ 사업이 추진되었다(청주 새활용 시민센터, 2021). 이에 이 연구에서는 쓰레기의 종류와 재료별로 시민들이 가정, 즉 원점에서 생활 쓰레기를 감축할 수 있는 시민 활동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전개되고 실천된 특성들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생활 쓰레기 감축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환경부(2021)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도 총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대비 18,149만 톤/년에서 약 7.7% 증가한 19,547만 톤/년이고, 2020년도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는 건설폐기물 44.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41.4%, 생활(가정)폐기물 8.9%, 사업장지정폐기물 2.9%,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생활(가정)폐기물의 점유율은 전년(9.2%) 대비 0.3% 감소하였으나 발생량은 전년 1,676만 톤/년 대비 3.3% 증가한 1,739만 톤/년이다. 이러한 생활(가정)폐기물 중 혼합배출 비율은 46.5%(804만 톤/년)이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 분리배출은 26.5%(459만 톤/년), 음식물류 폐기물은 27.0%(467만 톤/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폐기물의 처리량의 재활용 비율이 87.4%로 가장 높았고 매립률은 전년 6.1% 대비 1% 감소한 5.1%로 나타났으나 소각률은 전년과 동일한 5.2%를 나타냈다. 생활계 폐기물(생활폐기물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재활용률은 59.5%, 소각률은 25.5%, 매립률은 11.8%, 기타(중간처분량) 3.2%를 차지하였다.

      

      
        2. 순환 경제와 쓰레기
        순환 경제는 사용 후 쉽게 분해되고 재사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디자인하여 원료 소비를 줄이고, 유지보수와 수리로 제품 수명을 늘리며, 상품에 재활용품을 사용하고 쓰레기의 흐름에서 원료를 회수하고 제품 수명을 연장시키는 개념에 근거한다(van Buren 등, 2016). ‘3R 프레임워크’인 Reduce(절감), Reuse(재사용), Recycle(재생)는 2008년 중국의 ‘순환경제 촉진법’의 핵심이 되었고 ‘2008년 유럽 연합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the 2008 European Union Waste Framework Directive)’에는 3R에 네 번째 ‘R’인 Recover(복원)이 추가된 ‘4R 프레임워크’의 핵심이 되었다(D'Amato, 2018). 가장 선호받는 쓰레기 처리 방법은 쓰레기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으로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생활 쓰레기 분리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대중의 지식은 쓰레기 배출 이나 매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Mahayuddin et al., 2020). Recycle, Reduce, Reuse의 구현을 정책적 명분에 따라 수용하는 것보다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천을 위해서는 사회 및 경제적으로 폐기물 재활용 관행을 구별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야 한다(Mupara, Nkuba, and Gwebu, 2018). 생활 쓰레기와 관련된 환경 교육, 환경 홍보, 시범 프로젝트 수행 등은 생활 쓰레기에 대한 환경 인식 개선과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Han et al., 2018).

        정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로 재활용품의 증가와 생활 쓰레기의 발생량 감소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긍정적 성과가 나타났지만 쓰레기 봉투 사용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쓰레기 배출과 관련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김예지·김화실·백진경, 2015). 생활 쓰레기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발생 억제, 재사용, 재생이용, 열회수, 적정 처분의 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시민들의 협력과 시민 설득을 위한 관련 정보 공개와 학습이 필요하다(서세욱, 2015). 생활 쓰레기의 상당량이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포장용품류의 쓰레기들이므로 이들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손수경, 2014).

      

    

    

  
    
      Ⅲ.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 수집
        이 연구에서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에 이르기까지 생활 쓰레기량 감소를 위한 시민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청주시민 11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이자 폐쇄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네이버 밴드(BAND)’에 참여자들이 쓰레기 감축 활동을 실천하면서 게시한 글과 사진들(<그림 1> 참조)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게시글 및 인증 사진들로부터 재활용 대상 및 주요 구성 재료, 재활용 방법, 재활용 결과의 유형들을 분류･정리하고 이를 목록화하였다. 다만 이 연구의 자료 수집 대상으로 음식물류 쓰레기는 제외하였다.

        
          
          

          <그림 1> 
				
          

          
            시민들의 쓰레기 감축 활동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설한 SNS
          
          

          

        

      

      
        2. 소셜 네트워크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이하 SNA)는 화제 요인들의 위치와 관계를 정량화하여 복잡한 사회 구조를 측정하고 네트워크로 가시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한 연결(strong tie)과 약한 연결(weak tie) 사이의 구분이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강조된다(Bustikova, 1999).

        이 연구에서는 청주시민의 생활 쓰레기 발생 감축 활동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생활 쓰레기 재활용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온라인 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게시글과 인증사진을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정리한 목록에서 재활용 대상(t_), 재활용 대상의 주요 구성재료(m_), 재활용 대상의 재활용 방법(p_), 재활용 결과물(r_)을 추출하였다. 이 요인들을 노드(node)로 가시화하고 이 들이 동시 나타난 경우에는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된 노드들을 연결선(link)으로 이어 그들의 상호관계를 네트워크로 구축하였다. 이렇게 가시화된 네트워크를 기초로 노드와 연결선의 속성들을 산출하였다. 이 네트워크의 가시화와 분석은 Freeman, Everett 그리고 Borgatti(2002)가 개발한 프로그램인 ‘Ucinet’을 통해 실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네트워크 가시화 도구인 NetDraw가 포함된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이 도구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GML 파일을 임포트(import)하고 데이터세트(dataset) 파일로 변환하여 SNA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SNA의 주요 지표들 중에서 각 요인별 위계 및 영향력을 다음과 같은 3개의 중심성 지표들을 통해 정량적으로 산출하였다.

        
          1) 연결 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이하 DC)
          DC는 네트워크에서 특정 노드와 직접 연결된 노드들만 고려해서 중심성을 산출해 네트워크에서 부분적 수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DC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요소들을 찾아낼 때 사용했다 Freeman(1978). 이 연구에서는 부분적으로 직접적 영향력이 큰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이 지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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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D(i): 노드 i에 대한 연결정도 중심성
Aij: 노드 i와 j의 연결여부(연결: 1, 비연결: 0)

        

        
          2)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이하 BC)
          BC는 다른 노드들 사이의 최단 경로 상에 놓여있는 노드들의 개수를 측정하여 산출되는데 최단 경로에 네트워크 내의 서로 다른 영역들을 연결하는 노드를 찾아낸다. 특정 노드의 BC가 높으면 이 노드는 매개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Freeman,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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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B(i): 노드 i에 대한 매개 중심성
Gjk(i): 노드 j와 k 사이에 있는 최단경로 중에서 노드 i를 거치는 경로의 개수
Gjk: 두 노드 j와 k 사이의 최단경로들의 개수

        

        
          3) 고유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이하 EC)
          EC는 네트워크 안에서 한 노드와 연결된 요소들의 중심성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중심성을 산출한 것으로 임의의 한 노드와 연결된 노드들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지표이다. EC가 높으면 DC가 낮아도 그 노드는 네트워크 내에서 높은 영향력을 갖고, 반대로 DC는 높고 EC가 낮다면 그 노드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해석 된다(Bonacich,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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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E(i): 노드 i에 대한 고유벡터 중심성
λ: 노드 i의 고유값(상수)
Aij: 노드 i와 j의 연결여부 (연결: 1, 비연결: 0)
CE(j): 노드 j에 대한 고유벡터 중심성 값

        

      

    

    

  
    
      Ⅳ. 쓰레기 감축 시민운동 특성
      
        1. 네트워크 구축 결과
        쓰레기 배출량 감축을 위한 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쓰레기 중에서 선별한 ‘재활용 대상(t_)’과 그 ‘주요 구성 재료(m_)’, 쓰레기 재활용을 위해 적용한 ‘재활용 방법(p_)’, 이 방법의 적용으로 얻어진 ‘재활용 결과물(r_)’들을 사례별로 나타나는 개별 요인들로 지정하여 노드(node)로 표현하고 조사 대상 시민들이 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SNS에서 사례별로 해당 요인들이 동시에 출현할 경우에는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결 강도(tie strength)를 합산하고 연결선(edge)으로 표현하여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그림 2>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2> 
				
          

          
            사례별 개별 요인들의 관계 네트워크 구조
            여기서, t_: 재활용 대상, m_: 주요 구성재료, p_: 재활용 방법; r_: 재활용 결과물

          
          

          

        

      

      
        2. 요인들 간의 연결강도
        <그림 3>은 <그림 2>에서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을 경우에 연결선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그 연결 강도에 따라 연결선을 굵게 표현한 그림이다. 여기서 네트워크 구성 요소들 간 연결 강도가 강할수록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업사이클링’이 재활용 방법(p_)으로 많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방법은 주로 ‘섬유류’와 연결 강도가 강하게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류 및 원단과 같은 섬유류의 업사이클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재활용 대상의 대체 물품을 이용하는 활동은 결과적으로 ‘일회용 식품 용기’ 특히 ‘PE 및 PP’, ‘발포합성수지’로 구성된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활동과 연관성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 
				
          

          
            사례별 개별 요인들 간의 연결강도
          
          

          

        

      

      
        3. SNA
        
          1) DC
          DC는 네트워크 구성 요소(node)들이 직접 연관된 요소들의 갯수를 파악하여 산정한다. <그림 4>와 같이 생활 쓰레기 재활용 관계의 네트워크 구성 요소들 간 DC를 산출한 생활 쓰레기의 재활용 방식(p_)들 중에서 ‘재사용’과 ‘업사이클’방식이 다른 요인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매우 높은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사용과 업사이클링은 시민들이 빈번하게 실천하는 쓰레기 재활용 방법임을 시사하는 결과로서 생활 쓰레기들 중에서 주요 구성 재료가 ‘PP 및 PE’인 플라스틱류에 대한 사용 자제가 시민들의 자원순환 실천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4> 
				
            

            
              네트워크 내 요인들의 DC
            
            

            

          

        

        
          2) BC
          <그림 5>에서 표현된 BC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DC 분석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력이 높았던 ‘재사용’과 ‘업사이클링’은 시민들의 쓰레기 재활용 활동에 강력한 매개적 역할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생활 쓰레기의 주요 구성 재료 중에서 ‘PP 및 PE’인 플라스틱류도 시민들의 자원순환 실천 활동에 강한 중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네트워크 내 요인들의 BC
            
            

            

          

        

        
          3) EC
          전술한 DC와 BC의 네트워크 구성 요소들의 직접 혹은 간접적 관계들을 모두 고려하여 실질적인 위세를 알아보기 위한 EC 지표를 통해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한 청주시민 대상의 쓰레기 재활용과 관련된 실질적인 위세를 갖는 요인들을 찾아냈다.

          <그림 6>에서 보이는 것처럼 EC 산출 결과를 통한 시민들의 재활용 실천 방식(p_)은 주로 생활 쓰레기의 ‘업사이클링’과 ‘재사용’을 위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으로 높은 위세를 나타낸 요인은 동일 품목으로의 가공 또는 재사용을 통해 다른 목적으로 재활용을 촉진하는 실천 방식인 ‘반납’과 플라스틱을 대체품을 사용하는 방식인 ‘대체 사용’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가정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는 결과(r_없음)를 유도하는데 유용한 수단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6> 
				
            

            
              네트워크 내 요인들의 EC
            
            

            

          

          재활용 대상(t_)들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영향력있는 요인은 ‘포장용품’, ‘음료 및 술병’, ‘일회용 컵’, ‘종이 가방 및 상자’, ‘일회용 식품 용기’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재활용 대상(t_)을 구성하는 주요 재료(m_)의 재활용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재활용을 통한 시민들의 쓰레기량 감소 활동은 ‘PP 및 PE’로 구성된 플라스틱류의 재활용이 가장 위세가 강했다. 상대적으로 ‘비닐’의 경우에 재활용률이 빈약한 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이 쓰레기량 감소를 위해 실천한 재활용 활동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성과(r_)는 처분 대상을 동일 품목으로 ‘반납’이나 ‘재사용’등의 행위로 재활용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업사이클링’을 통한 재활용 성과물(r_)은 ‘보관 및 정리 용품’, ‘엑세서리’, ‘완구’, ‘화분’이 주류를 이루고 ‘대체 사용’을 통한 재활용 성과(r_)는 대체품을 사용한 재활용 대상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서 쓰레기 발생량 ‘없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술한 분석 결과들을 쓰레기 주요 성분재료, 재활용 방식, 재활용 대상, 재활용 결과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쓰레기 배출량 감축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실행한 재활용 방법들 중 가장 영향력있는 방식은 ‘업사이클링’이었고 그 다음은 ‘재사용’이었다. 이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재활용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쓰레기들은 매우 다양했는데, 그 중 ‘포장용품’의 영향력이 가장 높아서 재활용 가능성이 가장 큰 쓰레기로 밝혀졌다. ‘일회용 식품 용기’, ‘음료 및 술병’의 중심성도 매우 높게 산출되어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BC가 매우 높게 나타난 ‘의류 및 원단’은 직접 재활용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재활용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매개적 역할이 큰 재활용 대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활용 대상 쓰레기의 주요 성분 재료 중에서 ‘PP’와 ‘PE’ 같은 플라스틱류도 3대 중심성이 모두 높게 산출되었고 특히 BC가 압도적으로 높게 산출되었다. 이는 플라스틱류의 매개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종이’도 SNA의 3대 지표에서 중심성이 높게 산출되어 재활용 대상으로 깊은 연관이 있는 성분재료로 밝혀졌다. 발포합성수지’의 경우에는 DC와 BC는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되었으나 EC가 높게 산출되어 네트워크 내의 직‧간접적 영향력을 모두 고려할 경우에 전체 수준에서의 영향력이 높은 재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철’과 ‘비닐’은 직접적인 관련성과 영향력은 적지만 매개적 영향력이 매우 강한 재료로서 재활용 대상 및 재활용 결과물과 중재적 역할하는 관계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Ⅴ. 결론
      이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쓰레기 배출 증가를 억제하고 자원 순환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청주시민들이 참여한쓰레기 감축 활동의 특성을 SNA 분석법을 이용하여 규명하였다.

      가정의 생활 쓰레기들 중 재활용 대상들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가장 유망한 재활용의 대상은 ‘포장용품’으로 분석되었고 쓰레기량 감소 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주로 ‘재사용’, ‘업사이클링’, ‘대체사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실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업사이클링’과 ‘재사용’은 직･간접적으로 매우 강한 중심성을 갖는 재활용 방법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포장용품’과 ‘일회용 식품 용기’는 가장 많은 재활용이 이루어진 대상인만큼 가장 많이 버려지는 쓰레기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음료 및 술병’, ‘의류 및 원단’도 다양한 재활용 성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재적 역할이 큰 재활용 대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플라스틱류가 재활용 쓰레기의 재료 성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종이와 섬유류가 주류를 이루었다. 재활용 대상을 이루는 주요 성분 재료의 경우에는 ‘PP 및 PE’가 직･간접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크고 ‘발포합성수지’, ‘종이’, ‘섬유류’도 재활용 쓰레기와 연관성이 높은 주요 구성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포합성수지’, ‘PE 및 PP’와 같은 플라스틱류는 제대로 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배출량 감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철’과 ‘비닐’은 직접적인 연관성과 영향력은 적으나 매개적 영향력이 매우 강한 구성재로서 재활용 대상 쓰레기 및 재활용 결과물과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비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활용률이 빈약한 재료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깨끗한 비닐도 가정에서 분리배출 대상이 된 상황을 고려하여 비닐류 쓰레기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정책 시행에 따른 재활용 가능성이 확보된 일례로 재활용 지원 정책 시행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재활용 성과들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성과는 ‘동일 품목’으로 처분 대상을 ‘재사용’이나 ‘반납’ 등의 행위로 재활용하는 것이었다. 특히 대체 품목 사용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여 쓰레기 감축 효과를 얻어내는 것도 실천 가능한 영향력 있는 자원순환 활동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COVID-19 대유행 이후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온라인 주문 증가에 따른 포장용품 사용 급증으로 포장용품이 가장 영향력 있는 자원순환 대상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최초 사용 단계인 기업들에 대한 과대포장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 포장용품 순환성 향상을 위한 쓰레기 원점 감축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순환 가능한 쓰레기들 중에서 종이류와 더불어 ‘PP’, ‘PE, ‘PET’, ‘발포합성수지’와 같은 플라스틱류에 대한 자원순환 활동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에 ‘비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원순환이 미비하게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비닐의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2021년 기준으로 시민들의 의식 개선과 습관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량 감축 활동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활동은 처분 대상을 ‘동일품목’으로 재활용하는 ‘재사용’이나 ‘반납’의 행위였다. 일회용품 대신에 대체품목을 사용하는 ‘대체사용’ 행위는 쓰레기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자원순환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실험’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 중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여성들의 참여가 많았다. 이는 가정에서 쓰레기 처리 및 관리에 관여하는 사람이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자원순환 실천 활동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성비의 편차가 적은 표본이 추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여성들의 쓰레기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자원순환의 방법들 이외에도 남성의 방식들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자원순환 활동들과 아이디어 사례들 중 ‘업사이클링’에 해당하는 자원순환 활동이 가장 우세한 중심성을 보였다. 이는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실험’의 실천 과정에서 ‘업사이클링’의 개념을 강조하여 공동 실천 미션으로 병행한 특수성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원순환 활동을 위한 사전 교육과 정보 제공이 당해 활동의 실천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촉매가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규명한 시민의 자원순환 활동 특성은 다양한 자원순환 방식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 받아 쓰레기 배출 감축을 위한 실천 의지가 있는 117명의 청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는데 보다 객관적이고 정교한 분석을 위해 목표 지향적인 쓰레기 감축에 참여하지 않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량 감축을 위한 실천 활동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개선된 시민 의식과 이를 통해 변화된 쓰레기 배출량 감소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자원순환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대중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구축되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자원순환 활동 방법과 활용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 의식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이로써 시민들에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자원순환 활동이 일상 생활 습관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성과들로부터 자원순환의 잠재성을 확대 적용하여 가정, 즉 원점에서의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실천적 방안이 다각도로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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